
파이낸셜뉴스 창간 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

께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.

파이낸셜뉴스는 우리 경제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‘경제정의 구현, 기업발

전 선도, 풍요사회 창출’이라는 창간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. 서울국

제금융포럼과 에프엔(fn)포춘클럽, 어린이 경제캠프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

들었습니다.

지금 우리는 선진경제 건설을 목표로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기업과 중

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를 만들

어 가야 합니다. 무엇보다 금융을 비롯한 지식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겨 실

현해야 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일류화에도 기여하

도록 해야겠습니다.

이러한 때에 파이낸셜뉴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식경

제 시 를 선도하는 매체답게 선진한국의 길잡이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창간 5주년을 축하하며, 파이낸셜뉴스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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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지났습니다.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주체가 함께 혁신전략을

찾고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.

이미 여러분은 인천 교의 교각 간격 때문에 생긴 갈등과 이견을 화로써 원

만히 해결했습니다. 이번 합의과정은 다른 분야의 갈등문제를 푸는 좋은 본보기

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.

오늘부터 시작하는 공사도 지역주민과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완

벽하게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

다시 한번 오늘의 기공을 축하드리며,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

합니다. 감사합니다.

252

2005년 6월 23일

파이낸셜뉴스창간5주년축하메시지




